
와일드카드의기적…그린베이슈퍼볼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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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던져 터치다운, 그러나… 피츠버그 하인스 워드는 생애 세 번
째 슈퍼볼 우승을 노렸지만 아쉽게 승리를 놓쳤다. 워드가 2쿼터 종료직전
터치다운을 성공시키고 있다. 그러나 경기 후반 패색이 짙어지자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라운드를 바라보고 있다. 알링턴(미 텍사스주) ｜ 로이터 연합뉴스

▲ 블랙카리스마 블랙아이드피스 단일 경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프로스포츠 이벤트답게 하프타임에도 톱스타들의 공연이 이어졌다. 혼성 4인
조 블랙아이드피스가 하프타임에 무대에 올라 출연료 없이 무료로 열정적인 공연
을 하고 있다. 알링턴(미 텍사스주) ｜ AFP 연합뉴스

▲ 음료수 세리머니, 14년만이구나 7일(한국시간) 카우보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45회 슈퍼볼에서 그린베이 선수들이 경기 종료 직전 승리를 확신하며 마이
크 맥카스 감독에게 관례대로 음료수를 쏟으며 자축하고 있다.

알링턴(미 텍사스주)｜AFP 연합뉴스

하프타임 동안 화장실에 다녀오
는 숫자만 650만 명이라는 추산이
다. 7일(한국시간) 미국은 순간 멈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3억의 인구가
오직 한 곳, 텍사스주 알링턴의 카우
보이스 스타디움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에게 제45회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볼은
한국계 와이드 리시버 하인스 워드(35·피츠버그)의 우승 여부
에만 집중되지만 미국인에게 슈퍼볼은 국가적 이벤트다. 메이
저리그 월드시리즈도, NBA 챔피언십도, 슈퍼볼의 영향력에
는 미치지 못한다.

뀫그린베이, 와일드카드의 기적
그린베이의 정규시즌 성적은 10승6패였다. 내셔널콘퍼런스

(NFC) 와일드카드로 플레이오프에 턱걸이했다. 이런 그린베
이가 플레이오프 들어 승승장구를 거듭하더니 슈퍼볼에서 피
츠버그마저 31-25로 꺾고 빈스 롬바르디(우승 트로피)를 번쩍
들어올렸다. 플레이오프에 12개 팀이 출장한 1990년 이후 와
일드카드 진출 팀의 슈퍼볼 우승은 최초다. 그린베이는 14년
만에 슈퍼볼 우승을 차지했다. 그린베이 쿼터백 애런 로저스는
304패싱야드와 3번의 터치다운을 기록, MVP를 차지했다.

반면 피츠버그는 2년 만의 우승 탈환에 실패했고, 워드는 생
애 3번째 우승 반지를 끼지 못했다. 그러나 워드는 2쿼터 종료
직전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면서 3-21까지 밀리던 흐름을 반전
시켜 슈퍼볼을 끝까지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다. 시즌 중 뇌진탕
부상을 입고도 16경기 전부에 출장한 워드는 “슈퍼볼 승패와

관계없이 피츠버그 유니폼을 입을 것”이라며 은퇴설을 일축했
다. 워드는 13년째 피츠버그 한 팀에서만 뛰었다.

뀫슈퍼볼은 돈 잔치
미국 전국소매업체연맹(NRF)이 여론조사기관 빅리서치사

에 의뢰해 얻은 결과에 따르면 슈퍼볼 기간 미국인들의 소비는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 101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인 1인
당 59.33달러를 쓴다는 얘기다.

중계를 맡은 폭스 TV는 작년 10월 광고물량을 모두 팔았다.
역대 최고 속도였다. 광고단가는 30초 기준 280만∼300만 달
러였다. 맥주회사 앤호이저 부시가 1억3410만 달러를,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4170만 달러를 지출했다. TV 광고를 안 하기로
유명한 구글도 광고에 동참했다.

이번 슈퍼볼 광고의 특징은 기존 신비주의를 벗고 미리 광고
를 공개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그 광고가 퍼지게 하는 현상이
다. 뉴욕타임스는 “‘끝까지 숨겼다가 깜짝 놀라게 해야지’에서

‘소문을 만들기 위해 미리 선보여야지’로 변하고 있다”고 촌평
했다.

입장관중은 텍사스에서 이례적인 한파, 폭설과 택시 파업을
뚫고 10만3219명을 기록했다. 역대기록인 1980년 슈퍼볼의 기
록에 불과 766명 모자랐다. 럭셔리 스위트석 20만 달러, 프리
미엄석이 9000달러에 달했고 경기장 밖 대형스크린으로 관람
하는 가격만 200달러다. 그럼에도 인터넷 재판매 사이트에서
는 최소 3배 이상 가격으로 거래됐다. 경기장 인근의 모텔 숙박
비는 평소보다 20배 이상 올라 1200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막대한 경제효과에도 슈퍼
볼 개최 도시는 8억 달러의 손실을 본다고 한다. 근로자들이 업
무시간에 슈퍼볼 얘기로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미 전역의 매춘부들이 슈퍼볼이 열리는 경기장에 몰려들어
관광객들을 상대로 거리 매춘을 하는 폐해도 심각하다. 마이
애미에서 열린 지난해 슈퍼볼에서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1만
명의 매춘부가 몰렸다.

뀫아길레라 스캔들
슈퍼볼에서 미국 국가 ‘성조기여 영원하라’를 열창한 팝스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는 가사를 틀리는 스캔들을 터뜨렸다. 아
길레라는 네 번째 소절인 ‘저 성벽 너머로 찬란히 빛나도다’ 대
신 앞 소절을 한 번 더 반복했다.

그나마 원래 가사마저 틀렸다. 2001년 슈퍼볼에서도 메이치
그레이가 가사를 혼동하는 실수를 저지른 바 있다.

또 2004년 슈퍼볼 공연에서는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자넷 잭
슨의 재킷을 잡아당기다 가슴이 노출돼 ‘니플 게이트’로 번지
기도 했다.

한편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은 블랙아이드피스가 맡았다. 블
랙아이드피스는 지난해 투어공연으로 8억1600만 달러를 벌었
으나 슈퍼볼 공연 관례에 따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뀫일단 슈퍼볼 보고나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연고팀 시카고 베어스가 슈퍼볼

에 진출하면 텍사스로 날아가 직접 관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패함에 따라 백악관에서 ‘슈퍼볼 파티’를 열었다.

피츠버그와 그린베이의 지역구 상·하원 의원들과 전현직 주
지사, 내각 장관, 여배우 제니퍼 로페즈 등이 초대를 받았다.

‘슈퍼선데이 파티’로 일컬어지는 슈퍼볼 파티는 이 기간 약
750만 건이 열려 1년을 통틀어 최다다. 슈퍼볼 당일 소비되는
음식 양은 추수감사절에 이어 2번째다.

슈퍼볼 럭셔리석 2억3천만원…암표값만 최소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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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백 애런 로저스, 3번의 터치다운 MVP 차지

피츠버그 우승 실패…전 경기 출장 워드 부상투혼

▲ 내가 바로 MVP 슈퍼볼 우승을 이끈 그린베이의 쿼터백 애런 로저스
(오른쪽)가 MVP에 선정된 후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고 있다.

알링턴(미 텍사스주) ｜ AFP 연합뉴스

▲ 가사 틀려도 꿋꿋하게… 팝스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경기 시작
전 미국국가 ‘성조기여, 영원하라’를 열창하고 있다. 그러나 아길레라는
가사를 혼동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알링턴(미 텍사스주) ｜ 로이터 연합뉴스

아길레라 개막식서 엉터리 국가 열창 대망신

오바마는 백악관서 화려한 ‘슈퍼선데이 파티’

■ 슈퍼볼, 슈퍼스타들의 축제■ 슈퍼볼, 슈퍼스타 탄생과 눈물


